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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종합지원센터, FTA 활용지원을 넘어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선의 FTA종합지원센터 방문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현안, 수출 규제 등 통상현안 관련 

정보제공·애로해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6일(화)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 내 FTA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였다.

  FTA종합지원센터는 2012년에 출범한 민관합동 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 내에 

조직을 두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상담·컨설팅·교육·설명회·홍보 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FTA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기여한 한 사람

으로서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히며, 

“FTA종합지원센터는 FTA 제도 정착에 기여한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중소

기업 FTA 활용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여 왔다”며, 

FTA종합지원센터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어,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증가하고*, 

FTA 협정수 증가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종합지원센터가 수행

하는 FTA 활용지원도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FTA종합

지원센터가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애로 종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FTA 수출활용률(%, ‘22→’23) : 전체(75.5→82.9, 7.4%p↑), 중소기업(62.5→73.4, 10.9%p↑)

  이에 FTA종합지원센터는 중복협정 적용, 누적 원산지 적용 등 최근 FTA 활용 

이슈와 더불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현안, 수출 규제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애로해소 등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민 (044-203-5760)

통상협정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양용태 (044-203-5767)

  



붙임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4. 4. 16.(화) 13:00 ~ 14:00 (60분)

□ (장 소) FTA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 (주요 참석자) 통상교섭본부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장,

FTA종합지원센터 단장, 활용정책실장, 제도개선실장 등

□ (주요 내용) ① FTA종합지원센터 현황 보고

② FTA종합지원센터 개선방안 논의

□ 세부일정

시간 내 용 비고

13:00~13:05 (5‘) 모두발언 본부장

13:05~13:15 (10‘) FTA 종합지원센터 현황 보고 종합지원센터 단장

13:15~13:25 (10‘) 개선방안 발표 활용과장

13:25~13:45 (20‘) 질의 응답 및 토론

13:45~13:50 (5‘) 마무리발언 본부장

13:50~13:55 (5‘) 이동(51층→3층)

13:55~14:00 (5‘) FTA종합지원센터 시찰 현장방문

   * FTA종합지원센터 현황 보고 및 개선방안 발표는 트레이드센터 51층 소회의실에서 시작


